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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-LG, 사우디 원유 공급감축 비상 
Aramco, 한국 수출물량 3% 감축 … 쿠웨이트․싱가폴로 도입선 확대  

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4월부터 한국과 일본, 타이완으로의 원유 수출물량을 소폭 줄이기로 

해 국내 정유업계가 대체물량 확보에 나섰다.

정유업계에 따르면,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Aramco는 최근 한국의 SK 등 아시아 3국 거래선에 4월 인도

분의 계약물량을 3-0%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.

사우디의 원유 공급감축은 2004년 2월 석유수출국기구(OPEC) 회원국들이 4월부터 감산하기로 한 약속을 이

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.

SK는 전체 도입물량의 10% 가량을 차지하는 Aramco가 수출물량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부족분을 쿠웨이트 

등 다른 국가로부터 들여오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.

SK는 원래 Aramco와 1일 6만3000배럴의 원유 도입 계약을 맺고 있으나 3월에는 계약물량보다 8.9% 줄어

든 5만7000배럴을 수입했으며 4월에는 전달보다 3.8% 감축된 5만5000배럴을 들여올 예정이다.

SK 관계자는 “사우디가 이미 2월부터 순차적으로 수출물량을 줄여와 원유도입선을 쿠웨이트 등 다른 국가

로 돌리는 한편 싱가폴 등의 현물시장 물량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중”이라고 밝혔다.

사우디에서 전체 원유 도입량의 10% 안팎을 들여오는 LG-Caltex정유는 “사우디에서 물량을 12% 정도 줄

이면 LG정유가 들여오는 전체 물량의 1%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며, 미미한 물량이어서 대체물량 확보에 전혀 

문제가 없다”고 밝혔다.

Aramco가 대주주인 S-Oil은 Aramco와의 계약상 S-Oil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전량 공급하도록 한다는 조

항이 있어 사우디의 감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.

산업자원부도 “이미 예고됐던 일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원유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국내 원

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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